
2020 추석(한가위) 가정예배                              

조용한 기도 / 다같이
찬 송 / 405장(통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기 도 / 가족 중에서
성 경 / 시편 16:5~8
설 교 / 인도자(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기 도 / 설교자
찬 송 / 559장(통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주기도 / 다같이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 등 1인칭으로 표현합
니다. 하나님이 1인칭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더욱
더 또렷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족)의 하나님’이 되시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
이 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기에 당연히 유다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전 영
토가 그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주였고, 그 시대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번성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았
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소득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을 지키
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땅(이스라엘)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며, 자신은 빛나는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 16:6)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 지금보다 2~3배가 되게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거나, 왜 자신은 대제국을 건
설하는 황제가 될 수 없느냐며 어리광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되며,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구역과 기업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7절에서 고백
합니다. ‘송축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위해서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무릎을 꿇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심장이 쿵, 쿵, 쿵 하고 뛰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
이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른쪽(능력으로 
함께 해 주심)에 계셔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
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나의 삶
을 줄로 재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줄로 재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중심으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은 무
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줄을 둘러 주셨는지 생각
해 보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줄로 재어 주셨는지를 되새겨 보십시오. 우
리의 삶을 줄로 재어 주신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는 복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